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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신뢰 회복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
 - 비정치 분야의 인적 교류 확대가 핵심



□ 한국-베트남신뢰회복의성공요인과시사점 : 비정치분야의인적교류확대가핵심

1.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개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1992
년 수교를 통해 ‘과거를 접고 미래를 지향’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2012년 FTA 협상 개
시를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베트남 간
다양한 교류 협력 현황을 통해 양국 간 신뢰 회복 과정과 성공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과정과 현황

1)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과정

한국과베트남은수교이전인 1988년서울올림픽을계기로사회․문화교류를통한신뢰회
복을 도모하였고, 1992년 수교 이후에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사회․문화․경제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현황
(경제 교류) 2012년 양국 간 총 교역량은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OICA 무상원조와

대외협력기금(EDCF) 유상원조, 한국형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 등으로 경제 교류
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EDCF 원조액은 한국의 대외 원조 가운데 가장
큰 비중(21%)을 차지하였으며, KOICA의 무상지원도 최근 5년간(2008~2012)의 누적금액
으로 볼 때 전체 121개국 무상원조 지원국 가운데 2번째 수준이다.

(사회․문화 교류) 1988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단절에도 불구하고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고, 수교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류’를
통한 문화 교류와 활성화와 함께, 현재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라이따이한’들을 위한
민간의 직업훈련교육도 진행 중에 있다.

(인적 교류) 특히 사회․문화 교류 증가에 따른 인적 교류증가는 양국간 신뢰 회복을 앞
당기고있다. 베트남인과의국제결혼은누적 7만여명에달하고, 고용허가제로도입된해외
인력 가운데 베트남 인력은 전체 15개국 중 13.5%로 캄보디아에 이어 2번째 규모이다.

3) 한국-베트남의 신뢰 회복 성공요인
(양국의 미래지향적 접근) 한국과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부정적 기억보다
는 상호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실용적인 접근을 견지하고 있다.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력
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상생의(win-win) 협력으로 신뢰 회복을 도모하였다.
(다양한 교류 협력)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 회
복을 위해 사회․문화부문의 다양한 인적 교류를 확대하였다.
(문화적․역사적 유사점)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으로는 유교․한자 문화가 유사하고,
역사적으로는 외세로부터의 독립과정과 민족 분단의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3. 시사점

첫째,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
을 위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한류’ 등 사회․문화부문의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한 우호증진과 함께, 경제적으
로는 베트남의 SOC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부족한에너지자원의확보를위해베트남과의자원외교가필요하고, 이를발
판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FTA 추진 등의 ‘세일즈 외교’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한국-베트남이다양한인적교류확대를통해신뢰회복을도모한것처럼, 남북간에도
사회․문화교류, 인도적지원등비정치적교류확대를통해신뢰를회복하는것이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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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개관

○ (최근 동향)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

은 1992년 수교와 함께 ‘과거를 접고 미래를 지향’한다는데 합의했고, 2012

년 FTA 협상 개시를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외교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1992년 수교를 통해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

․1986년 베트남 정부의 ‘도이모이 정책’과 1988년 한국의 ‘북방 정책’을 발판

으로 1992년 베트남 전쟁 종전 17년 만에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구엔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은 한국-베트남 양국

은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1)

- 2002년 수교 10주년 계기를 거쳐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과 2012년 FTA협상을 공식 선언

․2001년 8월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양국 정상은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2009년 양국은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는 한편, 2012년 FTA 협상 개시로 협력관계가 더욱 가속화

< 한국․베트남 간 시기별 주요 일지 >

시기 주요 일지

1964~1973 - 한국, 베트남 전쟁 참전 (총 6차례 31만여 명 파병)
1975 - 한국, 대사관 철수로 공식외교 단절

1986~1988 -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실시(1986), 한국, 북방정책 실시(1988)
1992 - 한․베트남 공식 외교 수립 (한국, 대베트남 직접투자 허용)

1996~1998 - 김영삼 대통령(1996년), 김대중 대통령(1998년) 베트남 방문
2001 -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발표
2002 - 한․베트남 수교 10주년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의 축하 메시지 교환)
2004 - 노무현 대통령 베트남 방문
2009 -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방문 당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발표
2012 -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3 - 박근혜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 동참)

○ (연구 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베트남 간 다양한 교류 협력 현황을 통

해 양국 간 신뢰 회복 과정과 성공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1) 1992년 9월 22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사이에 냉전의 결과로 일시적으로 불행했던 시기가 있

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양국 간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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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과정과 현황

1)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과정

○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를 전후로 정부와 민

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를 실시해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지원

- 한국과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부정적인 과거를 잊고 미래를 동반 견인

하기 위해 사회․문화․인적․경제 등 다양한 차원의 상호 교류로 신뢰를 복원 중

- 수교 이전 : ‘신 데탕트’의 구도 속에서 정부 차원(베트남 1986년 도이모이

정책 / 한국 1988년 북방 정책)의 공식 교류 협력을 시작

․1986년 이후 베트남은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자도입법 제정’, ‘정

부의 대외무역 독점 철폐’를 실시했고, 한국은 1988년 사회주의국가와의 관

계개선을 위한 북방 정책을2)실시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문화 교류에 합의

- 수교 이후 :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사회․
문화 교류로 점차 확장되는 추세

․1992년 수교 10년 만인 2001년 양국이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

계” 발표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확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과 2012년 수교 20주년 및 FTA협상

공식 선언으로 교류 강화

< 한국․베트남 간 시기별 교류 협력 과정 >

시기 주요내용

수교 이전

(1975~1991)

- 1975년 베트남 전쟁에 따른 대사관 철수로 수교 단절

- 수교 단절 속 양국 정부․민간차원의 교류 협력 시작

․1986년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 1988년 한국의 북방 정책

수교 이후

(1992~현재)

- 1992년 수교로 본격적인 교류 협력 활성화

- 2001년 포괄적 동반적 관계 선언으로 교류 협력 증가

-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합의, 2012년 FTA 협상 선언

2) 북방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32호) 1989. 5.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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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현황

○ (경제 교류) 2012년 양국 간 총 교역량은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OICA의

무상원조, 한국형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 등으로 경제 교류를 활성화

① 민간 부문 : 교역과 투자

- 교역 : 1992년 대비 2012년의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 규모 36배, 수입 규모는

95배 증가했고, 2012년 수교 20주년 만에 총 교역규모 216억 달러를 기록

․한국 입장 : 베트남은 6번째 수출국(2012년 기준 159억 달러)이자, 17번째 수

입국(2012년 기준 57억 달러)

․주요 수출 품목 : 반도체, 합성수지, 열연강판, 편직물, 전자부품 등

․주요 수입 품목 : 의류, 원유, 섬유제품, 무연탄, 수산물, 목재류 등

․베트남 입장 :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은 4번째 수출국이자, 중국에 이

은 2번째 수입국(2012년 기준)

- 투자 :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감하였다가 점차 회복 중에 있음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액 : 2000년 6,8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 기준

약 9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는 한국이 투자하는 국가들 중에서 9번째에 해당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들 중에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서 4번

째로 많은 금액을 투자(2012년 기준)

․한편,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말 기준 3,000여

개의 기업이 베트남 직원 60만 명을 고용한 수준

< 한국․베트남 교역 추이 (1992~2012) > <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 현황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KOTIS).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투자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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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 부문 : 원조와 경제자문 사업

- 무상원조(KOICA) : KOICA가 관리하는 무상원조의 경우, 2012년 말 현재 누적

총 1억 8천만 달러의 무상원조 실적을 기록3), 2008~2012년 5년 간 누적액을 기

준으로 볼 때 한국의 전체 121개 무상원조 지원국 가운데 2번째 지원국임

․무상원조 형태 : 지역별 직업훈련원, 학교건축사업4), 의료시설 현대화, 도서

관 정보화 지원으로 베트남의 국민복지 및 경제발전에 기여

- 유상원조(EDCF) : 한국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유상원조의 경우, 2013년 3월

말 현재 한국의 베트남 누적 원조액은 16.7억 달러를 기록해, 베트남은 한국의

해외 50개 EDCF 지원국 가운데 최대 지원국임(베트남 20.9%, 필리핀 7.6% 순)5)

- 한국형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 협력 : 2004년 베트남을 첫 번째 KSP

중점 지원국가로 선정한 이래 지난 8년간 40개 주제의 정책자문을 실시

․KSP 사업 : 2004년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를 위해 개발경험

과 주제별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

․한편 베트남은 2010년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새 농촌(Nong thon

moi)운동’을 전개해 새 농촌 개발 전략을 국가 정책 목표로 승인

․사업성과 :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 산학협력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정책

등을 통해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적 경협기반을 구축

< 08~12년KOICA 무상원조실적(상위5개국) > < 국가별유상원조지원실적 (상위 5개국) >

(단위 : 백만 달러, %)

누적지원액 비중

1. 아프가니스탄 171 9.4

2. 베트남 105 6.1

3. 몽골 99 5.0

4. 필리핀 73 4.1

5. 캄보디아 71 3.9

(단위 : 백만 달러, %)

누적승인액 비중

1. 베트남 1,670.45 20.9

2. 필리핀 646.02 7.6

3. 방글라데시 584.28 7.2

4. 인도네시아 513.38 6.0

5. 스리랑카 475.99 5.6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계시스템. 자료 : 수출입은행 EDCF통계(승인액 기준).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계시스템. 2013. 8. 30.

4)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희생이 많았던 지역(다낭, 쾅나이, 뚜이호아, 나트랑 등)에는 일명 “한국군 증오비”가
세워진 경우가 다수임. KOICA는 이러한 지역에 초등학교 등을 설립해 한-베트남 간 신뢰회복을 노력을 실시해옴.

5) 수출입은행 EDCF 국가별 지원 실적. 201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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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교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부․민간 차원의 사회․문
화 교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

- 1988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단절에도 불구하고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고, 수교 이후 더욱 가속화

- 문화 교류 : 베트남과의 문화 교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한류’를 중심으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010년 아시아권에 대한 한국의 방송 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 가운데 베트

남의 비중은 약 46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2008년의 약 84만 달러와 비교해

보면 약 5.5배 상승

․특히 베트남 TV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 드라마 방영 비율은 10%에 달하

고, 해외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는 한국 방송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6)

- 한국계 혼혈인(라이따이한7)) 지원 : 현재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라이따이

한’들을 위해 NGO 등 민간 중심의 직업훈련교육이 진행 중

․1991년 민간출자로 한국계 혼혈인(라이따이한)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휴맨

직업기술학교(Human Job Training School)'를 호치민 시에 설립

․1세대 라이따이한의 경우 대부분 30세 이상으로, 현재에는 2세대 직업훈련

을 완료하고 3세대 직업훈련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 중

- 민간의 사회․문화 협력 지원 활성화 : 한-베 재단, 한-베 문화교류센터 등 민

간단체가 다문화 가족지원, 장학 사업 등으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지원

․한-베 재단 : 베트남 음악․예술가들과의 교류 주선, 양국의 역사 분야 자료

교류, 베트남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

․한-베 문화교류센터 : 결혼이주여성 현지사전교육, 농어촌 계몽사업, 저소득

층 장학사업, 한-베 청년 문화 교류 사업을 실시 중

6) 한국콘텐츠진흥원,『국가별 한류 컨텐츠 수출동향과 한국 상품 소비인식 분석』, p. 9.

7) 라이따이한 : 라이(Lai)는 '오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 '래(來)'의 베트남어로 경멸조로 혼혈을 부를 때 사용하
며, '대한(大韓)'을 표기한 'DAIHAN'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과 한국인을 의미. 즉, 라이따이한은 '한국에
서 온', '한국인과의 혼혈인'이라는 의미를 가짐. 현지 지원단체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대 2,000명으로 추정. (네
이버 지식백과,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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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교류) 1992년 수교 이후 국가수반의 양국 방문과 국제결혼, 노동 협력

등의 민간의 인적 교류 증가가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앞당김

- 1992년 수교 시점 대비 2012년의 한국의 對 베트남 인적 교류는 584배 증

가, 베트남의 對 한국 인적 교류는 159배 증가

- 체류민 규모 : 현재 재베 한국인은 총 13만 5천여 명(전체 재외동포 700만 명

의 2%)이고, 재한 베트남인 11.5만 명은 재한 외국인 144.5만 명의 8.0%를 차지

․2012년 기준으로 일시 방문자도 급증했는데, 사업이나 관광을 위해 베트남

을 방문한 한국인은 70만 여명에 달했고, 베트남인 11만 여명이 친지 방문

과 관광 등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

- 국제결혼 :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전체 국제결혼 누적건수 28만 건

가운데 누적 7만여 건으로, 중국의 14만 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8)

․한국에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크게 늘어나면

서 양국 간 관계는 한층 더 긴밀해짐

․베트남 국제결혼 비율은 2000년 77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7,000여명에

달해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누적인원은 7만여 건에 달함

- 노동 협력 : 2012년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해외인력 5만 1,700여명

가운데 베트남 인력이 7천여 명(13.5%)으로 전체 15개국 중 캄보디아(8,00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한국․베트남인적교류추이(1992~2012) > < 한국․베트남주요인적교류현황(2012) >

구분 주요내용

체류국민

- 재베 한인 : 135,000명

(전체 재외동포 2.0%)

- 재한 베인 : 115,000명

(전체 재한외국인 8.0%)

방문객
- 한국인 : 703,401명

- 베트남인 : 110,250명

국제결혼
- 2012년 누적 : 66,484명

․중국 14만 건에 이어 2위

노동협력
- 베트남 근로자

․15개국 해외인력 중 2위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 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한

국관광공사(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외교부.

8) 국가별 국제결혼 현황 (2000~2012년 누적기준), 통계청 e-나라지표.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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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베트남의 신뢰 회복 성공요인

○ (양국의 미래지향적 접근) 한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 과거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실

용적 접근 전략 추구

- 1992년 수교 당시 한국과 베트남 모두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상호협력을 강

화하여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이러한 양국 간 인식은 현

재까지 지속되고 있음9)

○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상생의(win-win) 협력으로 신뢰

회복을 도모

- 베트남은 국내 경제 재건을 위해서 외국의 자본 유치가 필요했고, 특히 한국

의 자본, 기술, 경제발전의 경험이 필요했던 상황

- 한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 신규 시장 개발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

두보로써 교류협력이 필요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對 베트남 진출이 급증했고, 최근 들어서는 한국형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베트남과의 협력을 높이고 있음

○ (다양한 교류 협력)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문
화부문의 다양한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지원

- 베트남에 대한 무상․유상 원조 확대를 비롯해, 베트남 전쟁 당시 피해가 많았

던 지역에 학교, 병원 건립 지원, 활발한 인적 교류가 가교 역할을 함

․특히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를 비롯해 최대 유상원조국으로 지원, 국제결

혼의 증가, 노동협력 활성화 등의 인적교류 확대가 핵심

○ (문화적․역사적 유사점)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으로는 유교․한자 문화가 유

사하고, 역사적으로는 외세로부터의 독립과정과 민족 분단의 고통을 경험

9)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를 묻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

민이 마음의 빚이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은 전략적 동

반자”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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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

자 관계”의 강화와, 자원외교 및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증대가 요구됨

- 첫째,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의 상생 발전

을 위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후 20년 간 관계 개선에 따른 발전을 시금석으로

삼는 한편,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협력 확대가 더욱 소중

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회․문화부문의 다양한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한 우호 증진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베트남의 SOC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

․최근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베트남의 관계 발전을 한층 강화하면서, 베트남의 SOC 시장 진출도 도모

- 셋째, 베트남과의 자원외교 활성화를 발판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

력, FTA 추진 등 ‘세일즈 외교’의 확장을 모색

․한국은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비롯해 향후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

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등을 순조롭게 이끌어내기 위해

베트남과의 자원외교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넷째,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등 비정

치적 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

․한국은 베트남과 수교 이후 유·무상 원조 확대 등의 ‘호혜적’ 정책과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을 더욱 강

화해왔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청소년 교류 확대,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통한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 (yhlee@hri.co.kr, 02-2072-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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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한국․베트남의 시기별 주요 교류 현황 >

(단위 : 억 달러, 명)

시기별 관계 일지
한국·베트남 교류 추이

연도 교역총액 인적교류

1975

1983

- 한국, 전쟁 후 대사관 철수

·1964~1973년까지 32만 5,500 여명

파병(1만 5천 전사, 부상)

- 3국 경유 간접교역 최초 실시

1975 0 0

1976 0 0
1977 0 0
1978 0 0
1979 0.2 0
1980 0 0
1981 0 0

1982 0 0

1983 0.2 0

1984 0.3 5

1985 0.3 35

1986

1988

1990

1991

- 3국경유양국교역량2천만달러

- 한국, 對베트남직접교역허용

- 한․베트남경협촉진합의

- 한․베트남수교위한회담실시

1986 0.7 157

1987 0.6 142

1988 0.7 89

1989 0.9 257

1990 1.5 455

1991 2.4 603

1992

1996

1998

2001

2002

2004

- 한․베트남공식외교수립

․한국, 對베트남직접투자허용

- 김영삼대통령국빈방문

- 김대중대통령국빈방문

- ‘한․베트남 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

공동선언발표

- 한․베트남수교 10주년

- 노무현대통령국빈방문

1992 5.0 1,976
1993 8.2 10,684
1994 11.4 24,873

1995 15.4 41,648
1996 18.3 55,671
1997 18.4 53,469
1998 15.4 36,026
1999 17.1 48,600
2000 20.1 58,262

2001 21.2 72,140

2002 27.1 105,824

2003 30.7 133,940

2004 39.3 228,424

2005 41.2 304,187

2006 48.6 463,595

2007 71.5 541,985

2008 98.5 521,257
2009

2012

-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방문 당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격상발표

- 한․베트남수교 20주년

․한․베트남FTA협상개시공식선언

2009 95.2 438,652

2010 129.8 588,712

2011 186.3 642,060

2012 216.7 813,651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KOTI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 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한국관광공사(국민해외관

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 일간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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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한국․베트남 수교 전 주요 일지 >

일시 주요 내용

1978. 2 베트남, 외교관계 맺지 않은 한·미에 사이공 상공 통과 항로 허용

1983 한국, 對 베트남 간접교역 개시

1986. 2 한․베트남, 1986년 양국 교역량 2천만 달러 상회

1988. 1 한국, 민간경제대표단 18명 베트남 방문

1988. 6
한국, 원양어선 베트남 수역에 들어가 어업활동 실시(정한수산)

베트남, 국영 섬유수출입공사 한국 업체와 협력의사 밝힘

1988. 8 한․베트남, 스포츠 교류 합의

1988. 9 한국, 베트남과 교역, 합작 본격화

1988. 10 한국,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를 위해 ‘국제민간경제협의회’ 설립

1989. 1
한국, 베트남 고위관리 방한과 관련 초청장과 관광비자 발급

한국, 기업들 對베트남 진출 강화(삼성, 선경, 효성, 코오롱 등)

1989. 2 미국, 한-베트남 교류 캄보디아 전쟁을 빌미로 압력

1989. 4
한국․베트남, 정주태 태국 대사와 구엔 코 탁부 총리 경협논의

베트남, 탁 외무장관 과거의 일은 잊고 양국의 미래지향 강조

1989. 8 한국, 한국관광공사 방콕 지사장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베트남 방문

1989. 9 한․베트남 경협 각서 서명(수교 이전 교역 확대 합의)

1990. 3 한․베트남 교역량 급증(총 무역 1억 5천만 달러)

1990. 4 한국, 한국외교관 2명 호치민에서 열린 임시 메콩위원회 31차 회의 참석

1990. 5 미국, 캄보디아 사태 해결 될 때까지 베트남 접촉 자제 통고

1990. 6 베트남, 한국과 관계정상화 시사

1990. 8 베트남, 경협대표 방한(하노이, 서울 무역사무소 상호 설치 논의 등)

1990. 9 한․베트남, 경협 촉진 합의

1991. 2
한국(체육청소년부), 공산권 체육교류 적극 확대

1990년 한국 찾은 베트남인 359명

1991. 4
베트남, 베트남 해역 피랍한국 선언 24명 18일 만에 베트남군에 인도

한국, 베트남 직접투자 추진

1991. 7 베트남, 한국 투자 희망 방한 고위급 관리 밝혀

1991. 10 한국, 체육청소년부장관 베트남 국가체육위원회와 체육교류협력 체결

1991. 11 한국, 對 베트남 경협 가속화(재계 사절단 파견 추진)

1991. 12 한국․베트남 상공회의소 상호협력협정 체결

1992. 1 한․베트남 자원개발협력 양해각서 교환

1992. 4 한․베트남 대표부 설치 합의

1992. 5 한․베트남 경협위원회 창립(106개 진출 기업 모임)

1992. 8 한국, 주 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

1992. 12 한국․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상주대사관 설치

자료 : 일간지 종합.


